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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판·검사 인사 '삼성괴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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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뤄진 법원과 검찰 인사에서 삼성그룹
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판사와 검사들의 명암
이 확연히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서초동 일대에서 떠돌던 
이른바 '삼성 괴담', 즉 삼성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에서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는 여론이 인 인
사는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된 셈이다 .  
 
지난해 법원과 검찰 주변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
채(CB) 변칙 배정 사건과 삼성그룹의 정치자금 
제공 논의를 도청한 '안기부X파일' 수사를 놓고 
시끄러웠다. 
 
법원으로부터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삼성에버랜
드 사장의 유죄를 얻어내고 , 수사팀을 보강해 다
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박한철
(사시23회)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번 인사
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허·박 사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사시 23회) 부장판사 
역시 이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곧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  
 
반면 이혜광 부장판사 부임 전 에버랜드 사건을 맡았으나 수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결국 결론을 못보고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던 이현승(사시 23
회)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진자 명단에 들지 못해 거취를 고민중이
다.  
 
역시 삼성그룹과 관련된 '안기부X파일' 사건을 맡았던 황교안 (사시23회) 서울중앙
지검 2차장검사는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낙마했다 .  
 
역대 정보기관들의 도청 관행을 낱낱히 파헤쳤다는 적지않은 공이 있지만 삼성그
룹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등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제대
로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특히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것 외
에 소환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 .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종백 (사시 17회) 서울중
앙지검장 역시 '삼성괴담'과 무관하지 않다 . 이 지검장은 인천지검장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장인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혹처럼 따라다닌 인물이다.  
 

아파트에 영어마을도 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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